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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업이 지식정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회성 교육이 부족했음을 비판하
고,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별과 성장이라는 소재와 스토리를 지닌 영화
<500일의 섬머>를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을 설계하였는데, 공감의 단계를 감정인지, 감정이입, 감정교류의 3단계로 구
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업 모형을 구안하였다. 특히 정서적 공감에서 행위적 공감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사소통교육
의 요체로 보아, 감정이입 단계와 감정교류(1,2차) 단계 사이에 표현 단계를 두어 5단계로 수업을 구안하였다. 이러한 
수업은 학습자가 작품서사에 공감하고 자기서사를 반추하게 될 때 가능하므로 문학치료학을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의 반
응진술을 수집하여 이러한 수업 과정이 공감능력 향상에 유의미함을 증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화 <500일의 섬머>를 
대상으로 수업을 구안하였으나, 이러한 교수학습모형은 현대의 다른 영화 텍스트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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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riticized that online classes during the Covid-19 period were centered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education, and sought ways to improve empathy as a way to improve 
students' sociality.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was designed around the movie <(500) Days of 
Summer> which has the theme and story of parting and growth. On this paper the stage of empathy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recognize-into, feeling-into, emotional-transaction stag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emotional empathy to behavioral empathy as the key to 
communication education, the class was designed in five stages, with an expression stage between the 
feeling-into stage and the emotional-transaction stage. This course is possible when learners 
sympathize with the work itself and reflect on their own narrative, so literary therapeutic was used, and 
students's response statements were collected to prove that this process is meaningful for improving 
empathy. In this article, the class was designed for the movie <(500) Days of Summer>, but this 
teaching-learning model can be applied to other contemporary film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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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학교육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기존에 오프라인 수업과 온
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소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이 있기는 했지만, 한 해 동안 사이버대
학이 아닌 일반 대학들에서 수업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
행한 것은 미증유의 사건이었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제 
두 학기를 지나오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법이 검토되고, 의사소통교육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교수
학습방법이 모색되는 시점에 이르렀다[1-5]. 

그러나 정답이 없는 것이 교육 현실이다. 가령, 학생들
이 LMS를 활용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고 
해서[6], 그것이 곧 학습의 효율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수업은 지식정보 전달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있어
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게 된다. 학교는 배우는(學) 공
간이기도 하지만, 본받고 사귀는(校) 사회성 함양의 공간
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2021년 1학기에 ‘학생들의 사회
성 부족’을 이유로 전면적 등교수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7].

대학은 초․중등교육을 거쳐 이제 사회에 나아갈 학생
들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적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다. 대학 의사소통교
육의 최종목표가 바람직한 시민 양성에 있다고 한다면,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 능력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레미 리프
킨은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내 안에서 상대
방을 인식하는 능력이야말로 깊이 있는 민주적 경험”[8]
이라는 유의미한 말을 한다. 

특히 현대 한국 사회는 차별과 소외, 개인과 집단 간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과 대립, 온갖 피해의식과 불
안감이 만연해 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취업난과 청
년실업 문제, 흙수저 논쟁이 불러일으킨 계층이동의 불가
능성과 그에 따른 패배의식 등 이른바 ‘헬조선’이라고 하
는 한국 사회 자체에 대한 부정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20대 대학생들에게 열패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들
은 많다. 물론 그 피해의식과 불안감의 원인은 여러 사회
적 문제들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소통의 부재, 공감 능력
의 빈약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역할을 했거나 이를 
심화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팬데믹이 2022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재확인하고, 공감에 기반한 교수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2 작품 선정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학생들과의 쉬운 소통을 위

해 서사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서사(이야기)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
며, 세계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
다. 주어진 시간(소설의 경우 독서시간) 동안 서사는 우
리에게 특정한 세계를 재현(representation)하거나 재
진술(recounting)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서
사의 주제는 주로 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제시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갈등을 ‘플롯을 지탱하는 요소이자 원리’
이면서 인물구성(성격구성 characterization) 및 세계관
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형상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9]. 

서사가 여러 가치들이 맞부딪치는 과정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인간 삶의 보편성과 특수
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매개가 된다고 할 때, 갈등은 
서사의 교육적 활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
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함
으로써 인간의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
도록 한다”는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물론 그것이 적절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유효
한 가치는 무엇이고 새롭게 평가될 가치는 무엇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취기준에 합당
한 작품이 선정되어야 한다. 텍스트 선정이 중요한 이유
는 거기에 그려진 갈등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밀착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그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학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텍스트인 마크 웹의 영화 <500일
의 섬머>는 깊이 있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은 아니
지만, 대학생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았거나 아주 친한 친
구에게 한 번쯤 하소연했을 법한 상황을 그리고 있어, 학
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용이한 작품이다. 이 점은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썸머였고, 톰이었다”[10]고 한 네
티즌의 말에 잘 드러난다. 연애와 이별 그리고 그에서 비
롯된 상처의 문제는 대학생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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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영화는 관객에게 당시에는 그 문
제로 인해 매우 혼란하고 괴롭겠으나, 그래도 자기 안에
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건넨다. 

이 영화는 톰과 섬머가 만난 지 488일부터 시간을 뒤
섞어가며 톰의 상황과 심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람들이 기억을 재구하는 방식과 유사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기억을 재구해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관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였는데, 톰의 입장을 옹호하여 관
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섬머의 자유분방한 사고
방식을 비판하는 측과, 섬머의 입장을 옹호하여 사랑에 
대해 환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주체적이지 못했던 톰을 
비판하는 측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관객들은 두 사
람의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는 점에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무리 좋은 상대
가 나타나도 스스로 성숙해 있지 않으면 사랑을 얻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제적 맥락에 관련된 이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제시한 맥락에서 이 작품은 두 인물 중 더 공감 가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상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데 
적절하다. 또한 상대측의 입장에 전폭 공감하지는 않더라
도 건강한 토론을 시도하여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으로 수업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 대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영화 <500일의 섬머>를 중심으로 공적 의
사소통방식인 토론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
게 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수행될 것이다.

첫째, 영화 제재를 활용하여 공감 능력을 높이는 교수
학습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기존 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공감에 이르는 학습
모형을 탐색하고 제안한다. 영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자신(혹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 감정까지 긍
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구안한다.

셋째,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수학습 분위기와 요건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2.1 공감의 층위에 따른 단계 설정

공감은 ‘ein(안에)’과 ‘fühlen(느낀다)’의 결합어로 ‘들
어가서 느낀다’의 의미를 함축한 독일어 ‘Einfühlen’ 혹
은 ‘Empatheia’의 번역어이다. 타인의 감정을 깊게 들어
가서 느낀다는 의미로서, “‘자타동일시’(홉스, 루소, 쇼펜
하우어), ‘상상 속의 입장 바꾸기’(아담 스미스)나 ‘타인의 
관점으로 옮겨가 모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칸트, 
롤스), ‘상상적 자기전치’와 ‘상상적, 관념적 대리체험’(슐
라이어마허, 딜타이, 짐멜, 즈나니키), ‘상상적 재구성’(매
키버), ‘사유이입적 재현’(콜링우드), ‘가상적 관점인계’(하
버마스), 또는 ‘상상적 역할 채택(role-taking)’(미드, 콜
버그, 쾨글러) 등”[11]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여 그것을 공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
점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 공감은 더불어 
느낀다는 점이 유사하기는 하나,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는 
행위가 빠져 있는 ‘교감’과는 구분된다.

공감은 ‘자아’가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여 그와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상태로서, 정서적‧인지적‧의사소통적 요
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공감의 층위에 따른 구성요소
와 반응내용, 반응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spect Components Act of conduct Result of 
reaction

Recognition recognizing 
Emotion to recognize recognize-into

Emotion feeling
Emotion to feeling feeling-into

Communication expressing 
Emotions to express emotional 

transaction

Table 1. Aspect and Components of Empathy

Table 1은 Feshbach, Clark, 박성희 등의 논의를 층
위 중심으로 간추린 것이다. 연구자마다 명칭과 국면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인지, 정서, 소통 국면에서 일어
난 반응들을 하나로 합쳐 객관적 정동(affect)에 이른 상
태를 공감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14]. 

필자는 인지 국면과 정서 국면만으로 이루어지는 공감
을 ‘정서적 공감’으로, 인지, 정서, 소통의 국면을 모두 포
괄하는 공감을 ‘행위적 공감’으로 부르기를 제안한다. 주
관적으로 경험된 상태의 감정(feelings)과 외부에서도 관
찰되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의 감정(emotions)은 분
명 다르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교수학습모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
한 단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정서적 공감이 개
인적 차원에 국한된 공감을, 행위적 공감이 다른 주체들
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차원의 공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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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학 의사소통교육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적절한 언

어와 문자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고 타인
의 생각을 이해하며 상호소통을 원활히 이루어 협업
(collaboration) 가능한 인재로 양성해 내는 것이라고 
할 때, 정서적 공감을 넘어 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 혹은 
확장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함축한다. 

의사소통교육에서 보자면 이는 ‘표현’의 단계를 상정
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말이든 글이든, 개인적 이해나 인
식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는 과정, 
곧 소통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정인지’, 
‘감정이입’ 단계 후, ‘정서적 공감→행위적 공감’으로의 이
행 혹은 확장 과정이 교수학습 모형에 드러나고 ‘감정교
류’ 과정으로 전이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문학치료학의 활용
정운채가 집대성한 문학치료학의 가장 큰 성과는 문학

과 인간의 관계성을 재정립한 것이다. 이전까지의 문학연
구에서 문학을 그저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만 생각해왔
다면, 정운채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문학치료 개념을 
제안한다[15]. 기존에 문학을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만 인
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은 그 자체로 문학이며 서
사이고 인간관계 자체가 문학치료학의 서사에서 매우 중
요한 요소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운채는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변화시
켜 나가는 통로로 문학을 바라본다. 가령, 인간관계에 초
점을 두어 바라본다면, 서사는 인간관계의 형성, 위기, 회
복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될 수 있는 개념이 자기서사(自己敍事)와 
작품서사(作品敍事)이다. 자기서사란 우리들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말하며, 작품서
사란 작품 자체의 이야기를 말한다. 문학치료학은 작품의 
서사가 개인의 서사에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데서 
시작하는데, 작품에 깊이 공감하게 될 때 개인은 자기서
사를 반추하고 이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가상의 인물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 작품 속에 구
현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과 서사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특히 공감되는 서사를 만난 개인은 자기 안
에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경험과 상처를 공유하게 된다. 

치유는 바로 공감에서 비롯된다. 전통적 용어로는 이
를 카타르시스(정화 혹은 조정)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
다.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치유
와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는 인간관계의 갈등구조가 포

함된다. 자기서사가 작품서사의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
과 유의미하게 만나는 지점, 곧 작품서사와 자기서사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공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주상영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
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하여 ‘대안적 자기서사’를 새롭
게 정의하고 이를 이야기 치료에 적극 활용하였다[16]. 
그가 제시한 문학을 통한 공감과 소통은 다음 세 가지 양
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자기서사로 현실을 파악한다든가 갈등
상황을 대처할 수 없을 때, 이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
는 서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서사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서사가 약해서 특정한 유혹을 물
리치지 못할 때, 관련 갈등상황이 제시된 작품을 제시함
으로써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고민하게 될 사회적 문제를 미리 제시
함으로써 학생들이 직면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3.1 수업의 필수 요소
2014년 국회에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
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성교
육진흥법, 2015)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타인, 공동체, 자
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간다운 성품은 사회적 자
아로서 타자(타인, 공동체, 자연)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대학 의사소통교육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타인의 생
각을 이해하며 상호소통을 원활히 이루어 협업
(collaboration) 가능한 인재로 양성해 내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공감 능력이다. 공
감 능력 함양을 위한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구조 차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경로가 필요하다. 대면 교
육에서라면 상담 및 질의응답 시간의 상설화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의 경우 즉각적인 대면 
상담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교육시스템(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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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Teams, Webex 혹은 각 대학의 LMS)의 채팅창이
나 단톡방 등을 활성화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신속하게 
가상의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수업 외 시간을 상담에 투여하는 것은 
학과 소속 교원이 아니면 어려운 일일 수 있으므로, 교양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교육의 경우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아울러 필요하다.

둘째, 공감 교육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마련되
어야 한다. 수업 과정 속에는 정서적 공감과 행위적 공감
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토의, 토론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상호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수업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상호칭찬하기, 위로하기, 격려하기, 
감사하기 등 다양한 소통방법을 동원하여 구성원들이 하
나의 학습공동체라는 인식을 지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이때 적어도 주당 1인 1회 이상 상호칭찬하기, 위로
하기, 격려하기, 감사하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내
용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습공동체라는 
인식과 분위기 속에서라야 학습자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상대의 이야기
를 귀 기울여 경청하게 되기 때문이다. 

3.2 수업 설계
교수자는 학습자의 공감이 인지적, 정서적, 문화적, 공

동체적 등 어느 수준에서 일어났는지(혹은 일어날 것인
지)를 명확히 예측하여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
에서는 공감의 층위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서적 공감과 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 혹은 
확장 과정은 ‘관점 정리 표현 단계’로 따로 마련하여 자신
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의 반응이 톰을 옹호하는 측과 섬머를 옹호하는 
측으로 양분되기 때문에, 톰을 옹호하는 측은 톰에 대해, 
섬머를 옹호하는 측은 섬머에 대해 그처럼 행동했던 이
유를 설명하게 하고 상대측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먼저는 
자신이 옹호하는 인물에 대해, 나중에는 자신이 비판한 
인물에 대해 공감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
을 설계하였다.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의 공감하는 
단계를 ‘감정교류 1차’ 단계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
과 공감하는 단계를 ‘감정교류 2차’ 단계로 설정하여 이
를 단계화하였다. 

수업 흐름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spect of Recognition: recognize-into - recognizing emotion

↓

Aspect of Emotion: feeling-into - feeling
emotion

↓

Aspect of Expression: feeling expression

↓

Aspect of Communication: emotional transaction①

↓

Aspect of Communication: emotional transaction②

Table 2. Flow chart of syllabus

먼저 ‘감정인지 단계’는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바
로잡고 주요한 스토리를 따라가며 톰(혹은 섬머)의 500
일을 재구하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감정이입 단계’는 나의 경험을 반추하여 톰
(혹은 섬머)이 어떤 점을 힘들어했을지 그 맥락을 이해하
고 느끼는 단계이다. 

‘표현 단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 표현하여 정서적 공감에서 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감정교류 1차 단계’는 위에서 설명하였듯, 같은 생각
을 가진 친구들과 공감하는 단계이고, ‘감정교류 2차 단
계’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공감하는 단계이다.

3.3 학생들의 반응진술 수집 결과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토론 텍스트는 철학적이고 윤

리적인 문제를 지닌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겪었거나 
생각해 볼만한, 인물들에게 깊이 공감하여 자신의 이야
기, 곧 자기서사와 접목될 수 있어 공감이 쉬운 것도 필
요하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잠재된 갈등을 지
니고 있어 이를 가지고 토의, 토론이 가능한 텍스트의 활
용이 바람직한데, 이는 토론 텍스트 선별의 요체가 될 수 
있다. <500일의 섬머>가 이러한 갈등을 지니고 있음은 
독자 반응에 잘 나타난다.

Fig. 1. The viewin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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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그림은 2020년 1월 네이버 영화 플랫폼에서 
<500일의 섬머> 검색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17]. Fig.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영화는 20대가 압도적으로(특히 
남성관객이) 좋아한 영화로 나타난다. 이점은 영화가 주
인공 톰의 시선으로 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 톰에게 공감한 데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토리가 톰의 시선에서 재구되기 때문에, 남성 관객
들은 톰을 옹호하는 편에 서서 섬머를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 ‘섬머가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섬머는 권
태로움을 못 견디는 여자다’ 등 섬머에 대한 부정적 언급
이 이 점을 잘 말해준다. 반면, 섬머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톰이 지나치게 이기적일 뿐 아니라, 관계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톰을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 ‘톰은 상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톰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감정에 빠져 있었다’ 등 톰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이 점을 잘 말해준다.

수업 결과, 교실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는데 ‘뜨겁게 
사랑했던 여름(서머)이 가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을(어텀)이 온다’ 등 톰의 입장에서 말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톰은 섬머의 취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등 서머의 입장에서 말한 학
생들도 있었다. 아래 제시한 글은 작품발표자(김*영, 한*
서)가 학습공동체의 반응을 조사한 것인데 유의미한 내
용을 함축하고 있어 여기에 예시한다. 

Fig. 2. Audience reaction

  

의견이 비슷한 친구의 생각을 먼저 듣고 자신의 생각
을 이야기한 데서 얻어지는 비슷한 관념집단에서의 공감
과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
려한 데서 얻어지는 이질적인 관념집단과의 공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한 결과, Fig.3에서 드러나듯 
학생들이 상대측을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에도 공감하
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Fig. 3. Audience reaction
 

따라서 감정교류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는 과정을 수업 
과정으로 설계하고 그 과정을 촉진시키는 활동은 매우 중
요하며 유효했다고 여겨진다. 학습자들이 역지사지를 통
해 사고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Fig.3을 살피면, 톰을 옹호한 측이든 섬머를 옹호한 측
이든 모두 이별의 과정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어 작품
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영화가 대학생이 
많이 노출되는 연애 실패 혹은 이별의 경험을 서사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든 이질적인 생각
을 가진 집단이든, 학생들이 자신이 지닌 경험을 투사하여 
인물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의 인물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 작품 속에 구
현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상
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개인은 가상의 인물과 동
일한 혹은 유사한 경험과 상처를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의 공유, 곧 공감에서 치유가 비롯된다. 아울러 학생
들은 현재 혹은 과거의 실패 혹은 실수가 자신만의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데, 학습공동체의 반응진술에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인간은 온전히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가치관이 확립되
어야 바람직한 인격체로 완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서
사를 통해 인물에 공감하게 하여 사고의 균형을 잡고 학
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유의미하다. 아울러 학습자가 작품의 서사에 공감하
였을 때 그 진폭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텍스트 선정 시 
학습자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잇닿는 작품을 선정해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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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별과 성장이라는 소재와 스토리를 지닌 

영화 <500일의 섬머>를 중심으로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을 구안하
였다. 수업 설계에 있어, 5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구안하
였는데, ‘감정인지 단계’는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바
로잡고 주요한 스토리를 따라가며 톰(혹은 섬머)의 500
일을 재구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감정이입 단계’는 나의 
경험을 반추하여 톰(혹은 섬머)이 어떤 점을 힘들어했을
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느끼는 단계로, ‘표현 단계’는 자
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표현하여 정서적 
공감에서 행위적 공감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감정교류 1차 단계’는 같은 생각을 가진 관념그룹과 공
감하는 단계로, ‘감정교류 2차 단계’는 다른 생각을 가진 
관념그룹과 공감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수업과
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질적인 생각을 가진 학습자들과 
공감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온라인 수업이 잠정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공감 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화 <500일의 섬머>를 대상으로 
수업 모형을 구안하였으나, 이러한 수업 모형은 다른 텍
스트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후에
도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갈등을 지닌 텍스트를 발굴
해 내고 이를 교육적으로 응용하는 학습방법의 모색이 
요청된다고 하겠는데, 이는 이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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